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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OAK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IR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실제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IR 운영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운영 정책의 구성 요소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IR 운영 정책에는 

연구성과물의 수집 및 공개, 저작권 관리, APC 지원 여부 및 연구 성과물 유형별 관리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성과물의 수집 및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IR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 기관들의 논문 게재료 지원 정책을 OA 출판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구자들이 OA 출판을 통해 연구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IR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IR 운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OAK 

사업단은 각 기관이 IR 운영 정책을 수월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침과 기술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관의 IR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기관 리포지터리, 기관 내부 환경,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정책, 오픈액세스 정책, OAK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gulations and actual operation status related to IR operations 

for eight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OAK project to examine the need to establish an IR operation 

policy and the components of an operation policy. The results showed that IR management policies need 

to include collection and disclosure of research results, copyright management, whether to support APC, 

and management plans for each type of research result. In particular, clear regulations on the collection 

and disclosure of research outputs are essential to ensure consistency and efficiency in IR oper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searchers to share research outputs 

through OA publication by converting the publication fee support policy of many institutions to a support 

policy for OA publication. In addi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IR management method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titutio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ustomized IR management policies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titution. In this regard, OAK should provide standardized guidelines 

and technical support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IR management policies for each institu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IR management policies for domestic organizations.

KEYWORDS : Institutional Repository, Internal Environment of the Institution, Institutional Repository 

Management Policy, Open Access Policy, Open Acce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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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학술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연구 성과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 학술 커뮤니티에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연구 성과물을 전 세계 

연구자에게 공개하고 확산하는 것은 연구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학술적 교류의 활성화, 학문 

간 협업 촉진, 사회적 기여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관 리포지

터리(Institutional Repository, IR)는 학술 정보 유통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R은 대학, 연구소 등 연구 기관이 연구 성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수집, 저장, 보존하여 대외

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연구자와 기관이 연구 성과물을 보다 널리 알리고 연구의 확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IR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 운동의 확산이 큰 영향을 미

쳤다. OA 운동은 학술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학술 정보

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적 운동이다. 특히, 학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 법적, 

기술적 제약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OA는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학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픈액세스코리아(Open Access Korea, OAK) 사업을 통해 많은 

기관들이 IR을 도입하여 연구 성과물의 공개와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OAK 사업은 기관 연구 

성과물 유통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관은 연구 성과물을 보다 쉽게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OAK 사업을 통해 IR 보급 기관 수가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성문화된 

IR 운영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IR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IR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성문화된 운영 정책이 없을 경우, IR 운영자가 어떤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구 성과물의 수집 

대상 선정, 공개 여부나 접근 권한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IR 운영의 신뢰성 및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IR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IR 운영지침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IR의 장기적 성공과 학술 정보 유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같이 성문화된 운영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내 IR 운영자는 수년간 기관 연구 성과물

을 수집하고 공개하는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IR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IR 운영 

규정의 틀을 마련하여 수집 대상을 선정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 운영 

규정만으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IR 운영을 보장하기 어렵다. IR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IR 정책 부재로 인해 심화되거나 중복된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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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이 축적될 경우 IR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연구 성과물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연구자의 권리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므로, 명확한 IR 운영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자와 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며 학술 정보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R 운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다음의 3가지 측면을 중점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IR 운영에 적용되고 있는 내부 및 외부 규정들을 검토하여, 

이러한 규정들이 IR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여기에는 IR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기관 내부의 규정과 지침이 포함된다. 둘째, 현재 IR에 수집되고 있는 

자료 유형과 자료 유형의 공개 및 비공개 방식의 결정 과정을 조사한다. 자료 유형에 따라 공개 

기준이 일관적인지, 아니면 임의적이거나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IR 

운영 정책 수립 시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IR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장애 

요인과 개선 요구 사항을 IR 운영자 입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IR 운영 정책의 필요성과 

운영 정책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R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IR 운영을 위한 운영 정책 수립의 방향성

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국내 IR 운영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제시한 연구는 OAK 리포지터리 보급 사업이 출범하던 

2010년과 그 이전인 2009년에 주로 수행되었다. 당시 국내 IR은 대학에서 자체 구축한 서울대학

교 S-Space, 한국과학기술원(KAIST) KOASAS, 인하대학교 DSpace@INHA와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ERIS)을 통해 전국 대학에 보급된 dCollection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해외 

우수 리포지터리 사례 분석 및 문헌 연구, 심층 면담을 통해 리포지터리 성공 요인을 논의하고 

국내 리포지터리 운영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황혜경과 이지연(2009)은 IR 성공 요인을 조직, 정책, 기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조직적 요인은 기관장의 적극적 의지, 정책적 요인은 핵심콘텐츠 선정, 품질 통제수준의 최소화, 

저작권 보호, 적극적 홍보, 장기보존 보장, 인센티브, 의무조항으로 제안하였고, 기술적 요인은 

제출방식의 편의성과 상호운영성 지원으로 보았다. 

정영미와 이상기(2010)는 이러한 성공 요인을 토대로 리포지터리 운영 정책을 운영 및 지원 

정책, 수집 정책, 관리 정책, 배포 및 이용 활성화 정책, 보존 정책, 기술 정책, 저작권 정책의 

7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해외 우수 리포지터리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 IR인 S-Spac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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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SAS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운영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물 제출 의무 및 적극적인 수집 정책, 보존 정책과 저작권 정책이 

모두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배포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이 미비하여 국내 IR의 가시성

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리포지터리 활용성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과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조재인(2009)은 국내 dCollection 기반의 IR 구축 현황을 일본의 IR 운영 확산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dCollection은 정부 주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 내에서 리포지터리의 질적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학회지 논문의 리포지터리 등록을 위한 학회 저작권 정책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IR의 사용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경희(2010)는 대학의 OA 정책이 IR 정책과 연계되는 상위 수준의 정책으로서 리포지터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임을 강조하였다. 상세한 OA 정책이 수립된다면 리포지터리 수집 자료

의 범위와 이용조건 설정, 수집된 자료의 관리와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리포지터리의 목적과 저작권 등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구체적인 OA 정책을 제시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출자료, 제출시기, 제출자, 

저작권, 요구수준, 예외, 이용, OA 방법, 지원 등 대학의 OA 정책 요소 9가지를 제시하였다. 

OAK 리포지터리 사업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국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리포지

터리 보급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보급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조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백종명과 이은지(2013)는 국내의 자체 구축 리포지터리 3개와 OAK 사업으로 구축된 

8개 리포지터리 등 11개 리포지터리의 콘텐츠 유형 분석을 통해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데이터세트, 특허, 보고서,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기타 유형 등 9개 자료유형을 제시하였다.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아카이빙 및 저작권 문제가 원문제공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며 다양한 

콘텐츠가 수집되는 IR의 특성상 품질관리 정책과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진솔(2015)은 2014년 8월 국가 OAK 리포지터리 보급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포항공과대학교 OAK 리포지터리 사례를 논의하였다. 대학의 OA 정책 부재로 인한 연구자

들의 관심과 참여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리포지터리 운영 촉진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대학 차원의 문제 제기 및 의사 결정 유도, 시스템 개선을 통한 편의성 증진, OA의 성과 및 당위성 

제시, 리포지터리 활용 가능성 확장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IR 확산 사례를 토대로 국내 OAK 리포지터리 발전의 시사점을 제시한 정영미(2014)는 

2012년 7월까지 구축된 국내 14개 OAK IR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다수가 콘텐츠 구축과 원문 

제공 서비스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 중에서 이미 자체 구축을 통해 운영되어 온 S-Space

와 KOASAS만이 Ranking Web of World Repositories의 800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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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일본은 국립과학정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NII) 주도로 이루어

지는 국가 수준의 정책인 NII-IRP(Institutional Repository Program)를 통해 양적 확산과 함께 

세계 100위 내에 속하는 리포지터리가 16개에 달하는 등 질적 성장도 도모하고 있었다. NII-IRP 

사례를 토대로 OAK 리포지터리 보급 사업에서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리포지터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전략과 홍보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국내 대학 리포지터리의 구축 정도와 영향력을 조사한 신은자(2017)는 OpenDOAR(Directory of 

OA Repositories), ROAR(Registry of OA Repositories), RWR(Ranking of Web Repositories)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리포지터리 운영에 적극적인 기관은 소수임을 확인하였다. 

리포지터리 순위의 경우 전 세계 대학, 특히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도 차이가 컸으며 국내 IR의 

국제적 영향력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대학 다수가 연구 업적 정보와 원문을 

한국연구자정보(KRI)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OA 정책과 리포지터리 

구축에 대한 대학 본부의 의지가 있다면 대학 구성원의 OA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저작권 문제 

등 장애요인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국내 대학 한 곳의 기관 리포지터리를 대상으로 접근 경로를 분석한 이재원(2019)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의 접속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노출 경로의 확보와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리포지터리 이용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엔진을 통해 접근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를 정도로 높으므로 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리포지터리 콘텐츠의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해 대학 구성원이 생산한 

학술논문의 망라적 수집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리포지터리와 대학 및 국가의 R&D 시스템 연동을 

제안하였다. 

국내 IR의 메타데이터 현황 연구로 이은주(2016)는 국내에서 DSpace 기반의 IR을 구축하고 

있는 4개 기관의 메타데이터 입력 현황과 검색에 활용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조사하여 메타데이터 

설계와 활용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DSpace에서 제공하는 기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필요할 경우 기본 요소에 새로운 한정어를 사용하여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기관 구성원 

대상 교육과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 다른 IR 메타데이터 연구로 노지현, 이은주, 이미화(2017)는 OAK 사업을 통해 리포지터리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17개 기관의 메타데이터 사용 현황과 Dublin Core 및 국내외 IR 메타데이터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OAK 리포지터리 메타데이터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표준 메타데이터로 공식화하고 다양

한 통제어 리스트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관에서 원하는 데이터 값을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입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김주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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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숙, 김선태(2023)는 국립생태원 데이터 리포지터리인 EcoBank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 수립, 데이터 품질 검토, 데이터 관리 교육 수행의 필요성을 제안하

였다. 김예현과 김지현(2023)은 데이터 리포지터리를 운영하는 국내 7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데이터 리포지터리 근거 규정의 명시, 데이터 관리 교육 및 우수 사례 발굴,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연구자-담당자-위원회의 상호작용과 표준화 작업, 장기 보존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외의 IR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로 Kipnis, Palmer, & Kubilius(2019)는 미국 의과대학 협회

에 가입된 의과대학 소속의 도서관 협의체인 AAHSL(Association of Academic Health Science 

Libraries) 회원 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153개 회원 도서관 중 50개 도서관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IR 운영기관은 35개(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을 수집하고 있다는 기관이 80%를 차지하였으나 50% 이상의 기관에서 단행본, 학술대회 발표

논문, 데이터세트, 기관 역사 관련 보존기록, 심사전논문(preprint), 게재확정논문(postprint), 뉴

스레터, 사진, 학술대회 발표자료, 학생 과제물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문 응답 기관 중 26%만이 OA 정책을 수립하여 리포지터리에 동료심사를 거친 논문을 제출

하도록 기관 연구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17%의 기관은 OA 정책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57%의 기관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OA 정책 수립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에서의 IR 운영과 관련하여 남아시아 국가들의 IR 운영 현황을 조사한 Gul, Bashir, 

& Ganaie(2020)는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의 기관 리포지터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수집된 

자료의 대부분이 학술지 논문임을 확인하였다. DSpace 기반의 리포지터리 운영이 일반적이었으

며 콘텐츠 관리 정책과 이용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 리포지터리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과 인도의 IR 운영 현황을 비교한 Parray et al.(2023)는 OpenDOAR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한 결과 아시아 국가 중 기관 리포지터리 수를 기준으로 인도가 4위, 중국이 5위였으며 인도의 

IR 수가 중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DSpace를 활용하면서 인터페이스 언

어는 영문으로 구성하는 기관들이 많았고 다수의 리포지터리가 RSS 피드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소셜미디어를 연계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IR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장 및 조직 구성원의 인식 개선, OA 

정책 및 리포지터리 운영 정책 수립, 다양한 유형의 자료 수집 방안 마련, 저작권 보호 및 관리체계 

구축, 기관 시스템과 리포지터리 간 연계, 기관 리포지터리 활용성 강화 등이 공통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리포지터리 운영 주체인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의 자발성과 적극성이 성공적

인 리포지터리 운영의 관건이며 이를 바탕으로 OA 정책 및 리포지터리 운영 정책 등 제도적 

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조재인, 2009; 황혜경, 이지연, 2009). 대학의 OA 정책과 상세한 리포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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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운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10여 년 전부터 다수의 선행연구(이진솔, 2015; 정경희, 2010; 

정영미, 2014; 정영미, 이상기, 2010)에서 강조되었음에도 2021년 12월 현재 국내에서는 S-Space

가 유일하게 리포지터리 운영 정책을 공개하고 있었다(김지현, 배서영, 권수정, 2021, 38). OA 

정책의 경우 2018년 10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OA 정책을 공표한 이래 기관 

차원의 OA 정책 수립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OA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리포

지터리 구축 및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의 부담으로 인해 OA 정책 수립과 실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남영준 외, 2016, 47). 대학의 OA 정책 수립이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유럽대

학협회(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에서 OA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하

면서 OA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남영준 외, 2016, 39)하는 데 비해 국내에는 이러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정책 수립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IR에 수집하는 자료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품질관리 필요성이 선행연구(백종명, 

이은지, 2013; 이재원, 2019)에서 제시되었으나, 김보경(2022)에 따르면 국내 기관 리포지터리의 

자료 대부분이 학위논문 또는 학술지 논문에 편중되어 있었다. 리포지터리 수집 전담 인력의 부족

과 OA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부족이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마다 핵심 콘텐츠를 설정하고 수집 범위를 명시한 수집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자와 

대학 내 연구소에서 자료 제출을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제출 의무 규정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내 연구 성과관리 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대학 출판물 시스템 등과 IR을 

연동하는 것도 수집 효율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학술지 논문의 OA 제공을 위한 저작권 정책과 관리체계 구축은 여러 선행연구(신은자, 

2017; 정경희, 2010; 정영미, 이상기, 2010; 조재인, 2009; 황혜경, 이지연, 2009)에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었다. 연구자들이 IR에 학술지 논문 등 연구성과물 제출을 꺼리는 주된 요인은 저작

권에 대한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나라, 정은경, 2012; 정영미, 배정희, 2015), 연구자를 포

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학술지 저작권과 OA 정책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김규환(2016)은 이러한 정책 안내 시스템 모형안을 제시하고 운영 프로

세스를 제안하였다.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 셀프 아카이빙, 무료 접근, CC 라이선스 

유형 정보 등 정책 정보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관련 불안을 낮추고 리포지

터리 제출과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국내 IR 운영의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도서관, 연구원 등 

모 기관의 성격이 다른 OAK 리포지터리 운영 기관들의 내부 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기관 

간 공통된 측면과 함께 기관마다의 고유한 영향 요인들도 살펴봄으로써 기관의 맥락과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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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기관 리포지터리 보급 및 지원 체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Open Access Korea(OAK)를 통해 OA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

로 1) OAK 리포지터리 개발 및 보급; 2) OA 학술지 및 OA 전환 학술지 지원; 3)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보 DB 구축 및 서비스; 4) OAK 거버넌스 체제 구축; 5) OA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OAK 리포지터리 개발 및 보급 사업은 국내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리포지터리를 오픈소스 방식으로 무료로 보급하고 기술교육과 유지보수 서비스, 메타데

이터 공유와 연계, 리포지터리 기능 개선 및 기술 지원, 리포지터리 개발과 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하는 

활동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24a).

OAK 리포지터리 보급 사업의 시작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도정

단)에서 수행된 ‘국가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해당 사업이 

종료된 2013년까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리포지터리 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였

고,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OA 기반 지식정보 공동 활용 체제를 인수(류은영, 2014)하면서 

현재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OAK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OAK 리포지터리 보급 기관수는 총 61개인데 이 중 60개 기관은 신규 

보급을 통해 리포지터리를 구축하였고 1개 기관은 리포지터리를 자체 구축한 후 2018년에 개선 

보급 지원을 받았다. 61개 기관 중 대학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5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준정부기관(5개), 지방출연기관(3개), 공공도서관(2개), 기타 공공기관(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리포지터리를 자체 구축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참여기관으로 포함하여 2024년 2월 현재 OAK 리포지터리 보급 및 참여기

관은 총 64개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24b). 

<그림 1>은 신규 보급을 통해 OAK 리포지터리를 구축한 60개 기관의 연도별 리포지터리 보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거의 매년 5개 이상의 기관에 보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매년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리포지터리 신규 보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4b). 

신규 보급 기관은 리포지터리 운영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개선 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OAK 리포지터리 개선 보급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까지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신규 보급을 받은 기관 중에서 개선 보급이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3개 기관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 보급 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었다(<표 

1> 참조). 또한 <표 1>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리포지터리를 자체 구축한 후 

2018년에 개선 보급에 선정된 1개 기관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기관을 보급 기관에 

포함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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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급 연도

기
관

수

<그림 1> 2010년-2023년 OAK 리포지터리 연도별 신규 보급 추이

 개선 보급 
연도

신규 
보급 연도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2022 2023

2010 3 2 2* - - -　 -　 -　

2011 - -　 -　 1 -　 -　 -　 -

2012 2 1 1* -　 -　 -　 -　 -　

2013 - -　 -　 -　 -　 1 - 1

2014 - - 1 　 1 -　 -　 -　

2015 - - -　 1 -　 1 1 -

*2014년에 개선 보급 지원을 받은 기관임

<표 1> OAK 리포지터리 개선 보급 지원 기관 수

OAK 리포지터리 보급 대상 기관은 매년 리포지터리 보급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 

안내에서는 신규 및 개선 보급 규모와 기간, 대상과 지원 내용, 선정 방법과 심사 기준을 공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2월에 공지된 사업 공모(국립중앙도서관, 2024a)에 따르면 보급 규모는 

신규 보급 2개 관, 개선 보급 1개 관이며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신규 보급 대상은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학술정보 생산 기관으로 리포지터리 운영 최소 

사양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며, WEB/WAS(Web Application Server) 서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권장 기준과 DB 서버 하드웨어 권장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신규 보급 지원 내용으로 

리포지터리 시스템(DSpace 6.3 기반, OAK 메타 표준 적용) 구축과 최신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적용, 구글 등 포털 연계 및 OA 리포지터리 해외 등록 지원, 운영자 교육 및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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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1년)를 제시하고 있다. 

개선 보급 대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선정된 OAK 리포지터리 보급 기관 및 OAK 국가리

포지터리 참여기관이며 리포지터리 보급 후 3년 이상 운영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개선 보급 지원 

내용은 리포지터리 시스템(DSpace 6.3 기반, OAK 메타 표준 적용) 구축, 표준 메타 적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기존 운영 반입․연계 모듈 변환, 구글 등 포털 연계와 운영자 교육 및 무상 

유지보수(1년)를 포함한다. 

신규 및 개선 보급을 원하는 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5명 내외의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진다. 심사 기준은 조직, 시스템, 공개콘텐츠, 활용증대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

되는데 첫째, 조직은 조직 현황,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 계획, 리포지터리 운영 의지, OA 정책 

유무, 현황과 계획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둘째, 시스템은 리포지터리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영역이다. 셋째, 공개콘텐츠는 공개 가능 자료의 다양성, 풍부성과 전문

성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넷째, 활용증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필요 자원에 대한 자체 예산 

추가 투입 현황을 심사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기관 간 리포지터리 운영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해 국립중앙

도서관에서는 2014년부터 연 1회 OAK 리포지터리 운영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운영기관 

사례발표 및 전문가 주제 발표를 통해 리포지터리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Ⅳ. 국내 기관 리포지터리 내부 환경 분석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IR 운영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IR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IR 운영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R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기반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통해 IR 운영의 현황을 분석하고, 

IR 운영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조사대상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OAK 사업단에서 진행한 

‘기관 리포지터리 정책 수립 워킹그룹’에 참여한 8개 기관의 IR 운영자들로 구성하였다. 8개 기관들은 

과학기술원 3개, 의학도서관 1개, 국가대표도서관 1개, 연구원 2개, 대학도서관 1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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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영문 알파벳을 활용하여 구분하였다. 

과학기술원(A) 과학기술원(B) 과학기술원(C)

연구원(A) 연구원(B) 

국가대표도서관 의학도서관 대학도서관

선정된 8개 기관들은 기관마다 내․외부 규정 및 IR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IR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8개 기관의 IR 운영자들은 OAK 리포지터리 보급 사업을 수주하여 실제 IR을 운영하고 

있어 기관에서 IR 운영 현황과 향후 IR 운영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개선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서면 및 대면 인터뷰를 실시한 후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IR 운영자들에게 1차적으로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회신을 받았다. 회신된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후, 2차적으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2차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IR 운영 현황과 운영 정책 수립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서면 및 대면 인터뷰를 위하여 제시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표 2>와 같다. 대면 면담은 OAK 

사업단에서 진행한 ‘기관 리포지터리 정책 수립 워킹그룹 일정’에 따라 8개 기관 IR 운영자들과 

집단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시간 내외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영역 세부영역 내용

IR 운영과 관련된 

내․외부 규정

IR 운영 주체 및 역할 규정 ∙IR 운영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내부 규정

수집 대상 및 공개/비공개 현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외부 규정과 기관내 연구 관리 규정

학술지 논문의 OA 지원 여부 ∙학술지 논문에 대한 Gold OA와 Green OA 정책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지원 여부 ∙연구처 등에서 학술지 논문 투고시 APC 지원 규정 등

논문 게재료 지원 여부 ∙논문 게재료 지원 규정 등

IR 운영 현황

수집자료 유형
∙학술지 논문의 버전별 수집 현황

∙학술지 논문외 연구 성과물 수집 현황

수집 자료에 대한 공개/비공개 현황
∙수집 자료 중에서 실제 공개 현황

∙비공개시 그 이유

향후 확장하고자 하는 수집 자료 유형 ∙향후 IR에 추가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 유형

IR 운영시 

장애요인 및 

요구사항

기관 연구 성과물의 수집 및 공유시 저작권 문제
∙학술지 논문 버전별 수집 및 공유시 

∙학술지 논문 외 연구 성과물의 수집 및 공유시

OAK IR 시스템 개선
∙이용자 접근성

∙IR 디자인 유지보수 등

<표 2> 반구조화된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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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내용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영역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표 2> 참조). 첫째, IR 운영에 적용되는 

내․외부 규정을 검토하고, 운영 주체의 역할, 연구 성과물의 수집 및 공개/비공개에 관한 규정들

을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 성과물의 수집 및 공개 관련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외부 

규정과 각 기관의 내부 연구 관리 규정의 상호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술지 논문

에 대한 OA 지원 정책과 각 기관의 APC 지원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논문 게재료 지원 

정책 유무를 파악하였다. 둘째, 각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 유형 및 자료 유형별 공개/비공개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물, 교육 성과물 등 향후 수집 자료 

유형 확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셋째, IR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장애 요인과 운영자

들이 생각하는 개선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연구 성과물의 공개 및 공유와 관련된 저작

권 문제, OAK IR 시스템의 이용자 접근성, 그리고 IR 디자인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IR 운영 정책 수립 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2. 분석결과 

가. IR 운영과 관련된 규정

(1) IR 운영 주체 및 역할 관련

조사 결과, IR 운영은 주로 도서관 운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IR 운영 주체는 각 기관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 구분되고 있었으며, 연구 성과물의 수집, 관리, 보존 및 공개가 이들 부서의 

주요 책임으로 부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원(A)에서는 학술정보개발팀이 IR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을 따르고 있었다.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하게 연구 성과물의 수집과 등록, 그리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역할이 도서

관 부서 또는 연구 관리 부서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다만, 기관 간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데, 일부 기관에서는 연구 성과물의 관리가 보다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기관

에서는 각 부서가 분산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2) 수집대상 및 공개/비공개 관련

연구 성과물의 수집 및 공개/비공개 여부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저작권 

문제와 내부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모든 기관에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주요 연구 성과물들이 수집 대상이었으며, 각 자료의 공개 여부는 외부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해 좌우되었다. 특히 저자의 동의가 필요한 학위논문이나 저작권이 학회에 있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원(B)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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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여 연구성과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으며, 연구보고서나 특허는 저작권 보호를 위

해 비공개 처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저작권 문제와 저자의 동의 여부가 

공개 및 비공개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학술지 논문에 대한 OA 정책 관련

학술지 논문에 대한 OA 정책은 OA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골드 OA와 구독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만 외부 기관 리포지터리에 학술지 논문의 복사본(출판사에 따라 학술지 논문의 버전이 

다를 수 있음)을 아카이빙하여 공개하는 그린 OA 정책이 있다. 현재 국가대표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학술지 논문에 대한 명시적인 OA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의 경우, 연구 

성과물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연구자는 골드 OA 출판이나 그린 OA 출판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 없어 연구자 개인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로 인해 연구자 개인은 OA 학술지 

출판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IR로 학술지 논문을 아카이빙화하지 않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학술지 논문에 대한 명시적인 OA 정책이 없더라도 기관 내에 

APC 지원 제도가 있다면, 이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Gold OA 출판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과학기술원(A)은 연구진흥팀에서 2022년부터 ‘Open Access Paper(OA, 원문 무료 공개) 

게재료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OA 출판을 위한 APC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기관들은 OA 출판을 위한 APC 지원 정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문 게재료 지원 정책 관련

조사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에서 연구 성과물의 학술지 출판을 위해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원(C)은 연구비 또는 연구과제 예산을 통해 논문 게재료를 지

원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논문 게재료 지원 제도는 연구자가 학술지 논문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논문 게재료 지원이 OA 학술지 출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즉, 논문 

게재료 지원 제도는 학술지 논문 출판을 위한 연구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나 OA 

학술지 출판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현재 IR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서 논문 게재료 지원 제도가 있다면, 이는 연구 성과물의 OA 학술지 출판 지원 비용, 즉 APC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나. 수집자료 유형 및 공개 및 비공개 현황 

(1) 학술지 논문

학술지 논문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IR을 통해 중요한 연구 성과물로 수집되고 있었다. 수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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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술지 논문의 버전은 ‘출판된 논문’, ‘게재 확정 논문’, ‘심사 전 논문’이 포함되었으며, 8개 

기관 중 6개 기관에서는 ‘출판된 논문’을 주로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게재 확정 논문’과 ‘심사 

전 논문’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원

(A)과 과학기술원(B)은 저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 전 논문’을 수집하지 않고 있었으며,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학회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개 여부에 

있어서는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논문 출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처리되었다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공개되는 방식이 운영

되고 있었다.

(2) 학술지 논문 외 연구성과물 

학술지 논문 외 연구성과물로는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 논문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수집되고 있었다. 연구보고서는 주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학위논문은 저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과학기술원(A)과 과학기

술원(B)은 연구보고서와 학위논문을 주요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일부 자료는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었다. 

(3) 교육 및 기타 성과물 

교육 및 기타 성과물로는 강의 동영상, 교육자료, 기관 발간물 등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기관에

서만 수집되고 있었다. 의학도서관과 연구원(A)은 교육 자료를 수집하여 IR에 포함시키고 있었

으며, 연구원(B)은 기관 역사 관련 보존기록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교육 

및 기타 성과물의 수집은 제한적이었으며, 수집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교육 

자료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일부 자료만 공개되고 있었으며, 기관 발간물 중 일부는 기밀성

이나 저작권 문제로 비공개 처리되고 있었다.

(4) 향후 확장하고자 하는 수집자료 유형 

향후 확장하고자 하는 수집자료는 연구 데이터, 학술대회 발표 자료, 기관 역사 관련 보존기록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데이터는 특히 3개 기관에서 중요한 수집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통해 IR의 자료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학술대회 발표 자료도 향후 IR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를 통해 학술 자료의 공개와 공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관 

역사 관련 보존기록 역시 몇몇 기관에서 중요한 자료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관의 

역사를 기록하고 학술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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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R 운영시 장애요인 및 요구사항

(1) 기관 연구성과물 수집 및 공유 관련

IR 운영 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연구성과물의 저작권 문제였다. 특히 학술지 논문의 경우, ‘심사 

전 논문’과 ‘게재 확정 논문’의 수집과 공개가 저작권 정책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과학기술원(A)과 과학기술원(B)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논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연구성과물이 출판사와의 계약 조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원(A)과 연구원(B)에서는 연구보고서와 같은 연구성과물이 발주처의 요구로 비공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2) OAK IR 시스템 관련 

OAK IR 시스템의 경우, 이용자 접근성의 개선과 IR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OAK IR 시스템의 검색 기능이 충분하지 않으며, 검색엔진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IR 시스템의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IR 시스템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결과 해석 및 고찰

본 연구는 OAK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IR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실제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IR 운영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운영 정책의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IR 운영에 있어 각 기관의 규정과 운영 방식에서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IR 운영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OAK 사업단의 역할과 각 

기관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IR 운영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 요소

분석 결과, IR 운영 정책에는 연구 성과물의 수집 및 공개, 저작권 관리, APC 지원 여부 및 

자료 유형별 관리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 성과물의 수집 및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이나 저작권 문제로 인해 연구 성과물의 

공개 여부가 일관되지 않게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은 IR 운영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 

IR 운영 정책은 연구 성과물의 공개 기준, 저작권 처리 방안, 연구자의 동의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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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OA 출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도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여러 기관에서 

논문 게재료 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이는 OA 출판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제도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논문 게재료 지원 정책을 OA 출판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구자

가 OA 출판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술지 

논문 외에도 학술대회 발표 자료, 연구 데이터, 기관 발간물 등 다양한 연구 성과물이 IR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 성과물의 특성에 따라 수집, 보존, 공개 방안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기관별 특성에 따른 IR 운영 정책 수립 고려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이 가진 특성에 따라 IR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학기

술원, 의학도서관, 국가대표도서관 등 기관의 성격에 따라 연구 성과물의 유형이나 공개 기준, 

그리고 APC 지원 여부가 달랐다. 이는 모체 기관의 특성과 연구 환경에 따라 IR 운영 정책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IR 운영 정책을 수립할 때, 기관의 특성과 연구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기관 환경에 맞게 맞춤형 운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원은 

학술 논문 외에도 기술 보고서, 특허 등 다양한 연구 성과물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국가대표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은 연구 성과물의 

최대한의 공개를 목표로 하므로, 자료의 공개 기준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OAK 사업단의 지원 확대

OAK 사업단은 참여 기관들이 IR 운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IR 운영 정책 수립시 참조할 표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각 기관의 규정이 일관되지 않으며, 저작권 문제나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OAK 사업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지침을 마련하

고 각 기관이 이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IR 운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 

지침에는 연구 성과물의 수집 기준, 저작권 관리, APC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OA 출판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수의 기관에서 논문 게재료 지원 정책이 

있긴 하지만, 이는 OA 출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었다. OAK 사업단은 연구자들이 

OA 출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APC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연구 성과

물의 OA 출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IR 시스템의 기술적 지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많은 기관이 OAK 사업을 통해 보급된 IR 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디자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OAK 사업단은 검색 기능 향상, 데이터 분석 도구 제공 등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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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별 기관의 역할 명확화

각 기관은 IR 운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우선, IR 운영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IR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IR 운영 주체는 주로 도서관 운영 부서나 연구 관리 부서였으며 이들이 연구 성과물의 수집

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각 기관은 도서관 운영 부서나 연구 관리 부서를 IR 운영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 성과물의 수집과 공개를 담당하는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

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와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 성과물의 공개 

여부는 저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연구자가 IR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은 연구자에게 IR의 중요성과 그 혜택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가 OA 출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APC 지원 및 저작권 관련 

지침을 명확히 제공해야 하며, 연구 성과물이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은 자체적인 연구 성과물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연구 성과물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IR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IR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IR 운영 정책에는 연구 성과물의 수집 및 공개, 저작권 관리, APC 지원, 

연구 성과물 유형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 성과물의 공개 

기준, 저작권 처리, 연구자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연구 성과물의 공개 여부는 내부 연구 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일관성 

없는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기관 차원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OA 정책과 APC 지원 

정책은 소수의 기관에서만 시행되고 있었다. 한편, 다수의 기관에서 논문 게재료 지원 정책이 존재

하는 만큼, 이를 OA 출판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으며, 학술대회 발표 자료와 연구 

데이터 등 다양한 연구 성과물의 수집 및 관리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관별로 IR 운영 

방식은 기관의 특성과 연구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기관별로 연구 성과물의 유형, 공개 

범위, APC 지원 여부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IR 운영 정책을 유연하

게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IR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인 OAK 사업단은 각 기관이 IR 운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

은 IR 운영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 성과물이 체계적으

로 관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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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AK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IR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IR 운영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몇 가지 연구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 기관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연구 결과가 모든 기관에 일반화될 수는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IR 운영 정책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IR 운영 정책이 도입된 이후의 운영 성과나 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IR 운영 정책 도입 후의 구체적인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IR 시스템의 기술적 개선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자동화된 저작권 확인 시스템이나 연구 성과물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IR 시스템의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연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개선 방안도 추가적으

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IR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의 확산과 접근

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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